
Copyright © 2018 Korean Psychosomatic Society  19  

서       론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은 국민

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조, 구급, 화재 등의 긴박

한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 순간집중력, 판단력 등

이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하며,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에의 잦은 노출, 업무 시 

높은 긴장감, 교대근무 등을 경험하게 되며, 불면을 호소하

는 비율도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요 대도시의 소방공무원 중 59%는 수면장애로 고통 받고 

있으며,1) 브라질2)과 이란3)의 연구에서도 각각 51%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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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Firefighters frequently experience traumatic events, high-tension situations and shift work. 
Therefore, the prevalence of insomnia of firefighters is higher than one of general population. Not only does 

the quality of sleep affect the satisfaction of personal life, but it also influences their performance for the public’s 
safety. We investigated which factors affect the quality of sleep of firefighters.

Methods：After personally delivering 120 questionnaires to 3 fire sta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when the 
consents were signed. It inquired about alcohol use, smoking, shift work, sleep quality, depression, anxiety, and ex-
perience of traumatic events. We then divided the firefighting officers in two group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leep and compared the variables examined to conduc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results.

Results：The poor sleeper group reported a higher level of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epression, anxiety 
and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current alcohol intake (Crude 
odds ratio=3.707, 95% confidence interval=1.288-10.672, p=0.015 ; Adjusted odds ratio=3.288, 95% confidence 
interval=1.011-10.694, p=0.048)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leep quality.

Conclusions：Current alcohol consumption, depression, anxiety and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were re-
spectively associated with sleep quality of firefighters. When all significant factors considered, the current alcohol 
use was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for firefighters,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alcohol intake, educate the poor sleep quality caused by alcohol, and provide specific interventions to re-
duc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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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방공무원이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수면장애가 심리적인 고통, 과도

한 음주와 흡연, 우울감 및 교대근무 등과 관련이 있음을 밝

혀진 바 있다.2,3)

일반적으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면위생, 수

면습관, 교대근무 등의 근무 스케줄,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 등이 있으며, 정신과적 질환, 특히, 기분장애, 불안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도 수

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면부족은 단기적으로 주의력 

저하, 단기기억력의 저하, 반응시간의 저하 및 기분 변화 등

을 유발할 수 있고,4) 만성화될 경우, 심혈관기능,5-9) 면역기

능10,11) 및 위장관기능의 저하 또는 비만12)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수면부족은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시 부상의 위험을 높

일 수 있다.13)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 등

이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14) 저녁시간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 오전시간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보다 수면이 질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각각의 심리사회적 요소

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위의 요소들을 포함하

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자주 겪게 

되는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과 우울감 및 불안감 등의 심리

적 요소와 직무관련 스트레스 등의 사회적 요소 등을 파악

하여 수면의 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자료수집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 지역 2곳, 경기 

지역 1곳의 소방서에, 120부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지를 인

편으로 전달 후,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통해 연구에 동의한 

경우 설문을 시행토록 하였다. 나이 및 성별, 정신과적 치료 

과거력, 흡연 및 음주상태, 교육 수준, 종교, 근무형태, 사회

경제적 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조사하였으며, 수면

의 질을 함께 파악하였다. 음주상태는 일주일 동안 음주 횟

수, 한 번 음주 시 음주량 등을 파악했으며, 최근 1달 이내에 

음주하지 않은 경우, 현재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수인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 직무관련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자가보고식으로 함께 조사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절차는 명지병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2016-01-090).

2. 설문조사

1)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는 수면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한 자가 보고 척도로, 평가항목은,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잠복, 수면기간, 습관적 수면효과, 수면방해, 수면 약

물이용, 낮 시간 기능장애 등의 총 7가지이다.16) 총점의 범

위는 0~21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쁘고, 수

면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7,18) 연구에 

따라 5점 또는 8점을 절단점으로 사용한다.19,20) 소방공무원이

나 이식환자 등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는 8점이 더 적절하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SQI 8점 이상인 경우를 수면 불량 군으로 정의하였다.19,20)

2)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는 우울증상의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

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21)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 데서 겪

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자가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 별로 4

개의 보기 중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1개를 고르도

록 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총점의 

범위는 0~63점으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점

은 심한 우울 상태로 평가한다.22-24)

3) Beck Anxiety Inventory

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도구로,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

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5) 이 도구는 특히, 우울

로부터 불안을 구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자가보

고식 검사로, 지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

도로 표시한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으로 22~26점의 경우 관찰과 개입을 

요하는 불안 상태, 27~31점의 경우 심한 불안 상태, 32점 이

상일 경우 극심한 불안상태로 평가한다.26)

4) Impact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mpact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는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으로, 충격적인 외상의 경

험 후 그로 인한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및 해리증상 등에 대해 평가한다.27)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

은 특정 증상을 평가하며, 25점 미만일 경우 정상, 25~29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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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도·중등도, 40~59점의 경우 고도, 60점 이상의 경우 

초고도로 평가한다.27,28)

5)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는 한국인 직

무스트레스 측정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걸리는 시간

을 고려하여,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축형을 사용하였

다.29) 평가항목은 조직체계와 보상의 부적절, 직무요구도, 

직무 자율성 결여, 대인관계갈등, 직무 불안정성, 직장문화, 

고용 불안정성이다. 각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고, 각각에 대

해 1~4점으로 평가하며 단순 합산 또는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합산 방식을 사용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29)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 패키지

를 이용했으며,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범

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수면의 질이 양호한 군

과 불량한 군 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비

교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수면의 질과 관련성을 보인 변

인들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최종적으로 93부의 설문지를 인편으로 수거하여, 설문 응

답률은 77.5%였다. PSQI 점수가 8점 이상인 군(이하 수면 

불량군)과 PSQI 점수가 8점 미만인 군(이하 수면 양호군)의 

평균 PSQI 점수는 각각 10.6점, 5.0점 이었으며, 두 군을 비

교한 결과, 나이, 체질량지수, 흡연, 교대근무 여부, 직무스트

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수면 불량군에서 현재 

알코올 사용이 수면 양호군에서보다 많았다(χ2=6.429, p= 

0.014) 한편, BDI (t=-3.660, p＜0.001), BAI (t=-3.303, p= 

0.001), IESR-K (t=-3.507, p＜0.001) 점수가 수면 양호군에

서보다 수면 불량군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1).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두 군 간의 유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rating scale of the study population

Good sleeper (n=44) Poor sleeper (n=49) p-value
Age (years), mean±SD 38.7 ± 8.8 37.3 ± 6.8 0.399 
BMI (kg/m2), mean±SD 23.7 ± 2.4 24.1 ± 2.4 0.428 
PSQI, mean±SD 5.0 ± 1.8 10.6 ± 2.1 0.353
Current alcohol use, n (%) 29 (65.9) 43 (87.8) 0.014 
Current smoking, n (%) 13 (29.5) 20 (40.8) 0.285 
Marital status, n (%) 26 (59.1) 30 (61.2) 1.000 
Education > 12 years, n (%) 31 (70.5) 40 (81.6) 0.230 
Shift work,* n (%) 34 (77.3) 43 (87.8) 0.271 
Psychiatric past history, n (%) 2 (4.5) 3 (6.1) 1.000 
High SES,† n (%) 32 (72.7) 40 (81.6) 0.331 
Gender, n (%) 0.680 

Male 42 (95.5) 45 (91.8)

Female 2 (4.5) 4 (8.2)

Religion, n (%) 0.495 
No 33 (75.0) 33 (67.3)

Yes 11 (25.0) 16 (32.7)

Cohabitation, n (%) 0.446 
No 7 (15.9) 11 (22.4)

Yes 37 (84.1) 38 (77.6)

BDI-II, mean±SD 5.3 ± 5.3 9.6 ± 6.2 ＜0.001
BAI, mean±SD 2.6 ± 3.3 5.8 ± 5.9 0.001 
KOSS, mean±SD 51.5 ± 7.5 54.0 ± 5.6 0.060 
IESR-K, mean±SD 3.7 ± 5.1 11.0 ± 12.7 ＜0.001
BMI : Body Mass Index, SES : Socio-Economic status,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AI : Beck Anxiety Inventory, KOSS : Ko-
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IESR-K : Impact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 : Shift 
work : A person whose schedule changes within the last two weeks, †: High SES : Household income exceeding 5 million won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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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는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 및 BDI, BAI, 

IESR-K 점수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현재 알코올 사용만이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rude odds ratio=3.707, 95% confidence in-
terval=1.288-10.672, p=0.015, Adjusted odds ratio=3.288, 

95% confidence interval=1.011-10.694, p=0.048) (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 상 

그들의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울

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직무관련 스트레스, 교대

근무, 알코올 사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

과 수면 불량군 에서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알코올 사용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가 수면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

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 알코올 사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사용이 수

면의 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이는 소방공

무원과 다른 구조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

진 바 있다.30) 미국의 소방공무원 대상 연구1)에서도, 알코올 

사용과 수면 부족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며, 기타 

해외 연구31)에서도 알코올 사용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약물 의존의 경우 입면까지의 시간이 늘어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 조기출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결과인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과 

현재 알코올 사용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우울감과 알코올 사용의 관련성,3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사용의 연관성33)은 밝혀져 왔으

며, 본 연구의 경우 수면 불량군에서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

인 사건의 경험, 현재 알코올 사용 등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및 알코올 사용

을 함께 고려한 다변량분석 수행 시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

만이 수면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

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은 수면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우울감, 불안감 

및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공통적으로 알코올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2-35) 우울감, 불

안감 및 알코올사용을 모두 고려한 기존 연구36)에서도 알코

올 사용이 우울, 불안보다 수면의 질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다변량분석 시 현재 알

코올 사용 여부 만이 수면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결

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소방공무원과 비슷하게 외상의 경험에 빈번히 노출되는 

군인에 대한 연구34)에서 일반인보다 알코올 의존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환자에서도 알코올 사용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소방공

무원들에게 우울 및 수면장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정신건

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스티그마(stigma)나 신분

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37) 병원을 찾기보다는 알코

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 연

구에서도 수면장애 및 폭음 증상이 우울, 불안 등보다 빈번

하게 나타났다.1) 우울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수면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다변량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38)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알코올 

사용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달리 대인관계에서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였고, 

성별 비율에 있어서도 여자가 다수(64.7%)를 차지했었다. 

알코올 사용 및 외상의 경험에 따른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

에서 외상의 종류 및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교대근무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선

행 연구들14,15,39)이 있지만, 교대근무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일된 결과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수면

의 질과 교대근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대근무 경험에 상관없이 최근 2주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factors related to poor sleep quality of firefighter

Variable Crude OR (95% CI) p-value Adjusted OR (95% CI) p-value
Current alcohol use 3.707 (1.288–10.672) 0.015 3.288 (1.011–10.694) 0.048
BDI-II 1.157 (1.059–1.264) 0.001 1.076 (0.960–1.207) 0.207
BAI 1.173 (1.050–1.310) 0.005 1.064 (0.926–1.222) 0.380
IESR-K 1.122 (1.040–1.210) 0.003 1.087 (0.997–1.184) 0.057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AI : Beck Anxiety Inventory, IESR-K : Impact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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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로 정의하

였다. 이에 따라 과거 교대근무로 인해 현재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수면의 질과 현재 알코올 사용과

의 관련성에 대해 대해 유의한 결과를 제시했지만, 단면연구

설계로 인해 알코올 사용과 수면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 향후 종단적 연구 등을 통해 소방공

무원의 수면의 질과 알코올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유효성이 입증된 자가보고척도를 사용

했지만, 척도에 대한 개인별 이해도에 따라 동일문항을 해석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IESR-K 척도 점수의 경우 다

른 국내 소방공무원의 연구결과40)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균 근무 기간, 근무 파트, 그리

고 회복탄력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평균 연령이 다소 낮았던 것이 IESR-K 점수가 낮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무 파트에 대한 고려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

를 보완하고, 임상의사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설

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여성 소방

공무원 수가 적었던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남녀 소방공

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여성 소방공

무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

의 경험, 알코올 사용이 수면의 질과 각각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가 수면에 질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해서 알코올 사용 문제를 다루는 개입 등이 필요하

다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방공무원

의 수면의 질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

원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알코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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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에의 잦은 노출, 업무 시 높은 긴장감, 교대근무 등을 

경험하게 되며, 불면을 호소하는 비율도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서울 및 경기 지역 3개 소방서에 120부의 설문조사지를 인편으로 전달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시행했

으며, 9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흡연 여부, 교대근무, 사회경제적 상

태, 정신과적 치료 과거력 등을 조사했으며 수면의 질,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 및 직무 관련 스

트레스에 대해 자가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면의 질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된 

각 변수들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수면의 질이 불량한 군에서 현재 알코올 사용, 우울감, 불안감 및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으며, 다변량분석을 통해 현재 알코올 사용이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Crude odds 

ratio=3.707, 95% confidence interval=1.288-10.672, p=0.015 ; Adjusted odds ratio=3.288, 95% confidence 

interval=1.011-10.694, p=0.048).

결  론

알코올 사용,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수면의 질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적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가 수면에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평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에 대한 교육, 알코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소방관·수면의 질·PSQI·알코올.




